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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stereotypes of motion-direction and real motion-directions for seven

principal controls in passenger cars, and to compare the stereotypes and real motion-directions for the controls.

The stereotypes were obtained by using questionnaire survey, in which 385 subjects participated. The real

motion-direction data were gathered for 64 passenger cars including RVs and SUVs. The results showed that

while there are dominant motion-directions for head light, door key and door lock controls, dominant

motion-directions are not found for other controls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stereotypes of

motion-directions for seven controls obtained in this study were much different from those of the real data.

Furthermore, the stereotypes for wiper, head light and high beam controls bas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were opposite to the real motion-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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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어떤 집단에서 가장 크게 기대되는 표시장치-조종장

치 간의 관계를 집단 스테레오타입(population stere

otype)라 하며, 그러한 관계가 잘 구현되어 있을 경우

‘양립성이 높다(compatible)'고 한다[6]. 스테레오타입은

눈-손 조화와 같은 자연스러운 공간적 관계로부터 나

오거나, 문화적 관습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16]. 양립

성이 높을수록 학습이 빨라지고, 반응시간이 짧아지고,

에러는 줄어들고, 안전은 높아지며 정신부하가 감소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스테레오타입에대한연구는Chapanis와Lindenbaum(1959)

이 4구 가스레인지 스토브-조종장치 간의 관계를 다룬

이래로, 인간공학 분야의 주요 분야로 인식되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져 왔다. 4구 가스레인지[8,

14, 15, 17, 18, 19], 선형 표시장치와 조종장치가 놓인

평면[5], 회전 조종장치와 원형 표시장치[1], 레버와 원

형 조종장치[2] 간의 관계, 색[4]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이 연구되어져 왔다. 한국인에 대해서는 on/off 조종장

치[11], 문잠금 조종장치[12], 수도꼭지 손잡이[13], 4구

가스레인지[14, 15]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1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1,844만여 대에 달하고 국민 2.8명당 1대를 보유하

고 있으며, 이 중 약 77%가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다[9,

10]. 이와 같이 승용 자동차가 일상생활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나 운전 조작에 사용되는 주요 조종장치

의 스테레오타입을 다룬 연구는 국내∙외에서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승용차의 주요

조종장치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조사하고, 이를 실제

자동차 상황과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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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2.1 피실험자

본 연구의 승용 자동차 조종장치 스테레오타입 조사

에는 385명의 피실험자가 참여하였으며, 피실험자 정보

는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직업은 학생, 주부, 회사원(자영업, 공무

원 포함)으로, 운전 경력은 면허 없음, 면허만 있음, 운

전 경력 1년 미만, 1∼2년, 3∼5년, 6∼10년, 11년 이상

으로 구분하였다.

Table 1. Subjects

gender age occupation

female male 20s 30s 40s >50s student
housewif

e
worker others

130 254 129 93 96 63 92 57 216 20

driving experience

no licence licence only <1yr 1～2yrs 3～5yrs 6～10yrs >11yrs

35 34 22 25 53 65 139

* Numbers include subjects responded on corresponding questions of questionnaire

2.2 조사 방법

승용 자동차 스테레오타입 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하

여 수행되었다. 설문지는 성별, 연령, 직업 및 운전 경

력 등 피실험자 정보에 대한 4 문항과 조종장치 스테

레오타입에 대한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스

테레오타입 조사에는 와이퍼, 전조등, 상향등(high

beam), 창문 개폐, 시동키(ignition key), 도어키 및 도

어락(door lock) 조종장치가 포함되었다(Table 2). 설문

조사 전 응답 시에 피실험자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

조종장치 조작 방향이 아니라, 직관에 의한 조작 방향

을 답하도록 주의 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조종장치에 대한 실제 조작 방향

조사는 RV(recreational vehicle), SUV(sports utility

vehicle)를 포함한 승용 자동차 64대를 대상으로 하였

다. 조사된 자동차는 우리나라 자동차 4사(D, H, K, S

사)의 34개 차종이며, 같은 차종이라도 제조 연도가 다

르면 포함하였다.

3. 결과

3.1 조사 결과

승용 자동차 조종장치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설문조

사와 실제 자동차 조사 결과는 Table 3에 정리되어 있

다. 설문조사에서 전조등, 도어키 및 도어락 스위치에

는 66% 이상의 우세한 조작 방향이 나타났으나, 나머

지 조종장치에서는 양쪽 조작 방향 간의 차이가 15%

정도 이내로 우세한 조작 방향을 보이지 않았다. 실제

승용 자동차 조사에서는 전조등, 상향등, 시동키는 조

작 방향이 한 방향(100%)으로만 나타났으며, 나머지

조종장치도 우세한 조작 방향 비율이 모두 70% 이상으

로 도어락 스위치 외에는 모두 70% 이하를 보인 설문

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와이퍼, 전조등 및

상향등 조작 방향은 설문조사와 실제 자동차 조사 결

과가 서로 반대 방향을 보였으며, 조사 방법 간의 우세

한 조작 방향 비율의 차이도 25∼43%로 크게 나타났

다. 도어키 및 도어락 스위치는 설문조사 및 실제 자동

차 조사에서 우세 조작 방향이 같았으며, 그 차이도 3

∼11% 정도로 크지 않았다.

실제 자동차 조사에서 조작 방향의 합이 자동차 조

사 대수인 64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자동차의 조종

장치가 본 연구에서 조사한 조작 방식과 달라 조사 결

과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동 키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키 작동 방식을 조사하였으나 일

부 자동차는 스마트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 Table 3의

결과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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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rols investigated in this study

control image
direction of

motion

wiper

(

)
(

)

- upward

- downward

head

light ⤺ (

) ⤼ (

)

- clockwise

- counter

-clockwise

high

beam

(

)
(

)

- push

- pull

door

window

(

)

(

)

- pull upward

- push down

-ward

ignition

key ⤼(

)

⤺
(

)

- clockwise

- counter

-clockwise

door

key

- clockwise

- counter

-clockwise

door

lock

(

)
(

)

- press upper

part

- press lower

part

3.2 성별

피실험자의 성별이 본 연구에서 조사한 승용 자동차

조종장치의 조작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다(Table 4). 성별

은 와이퍼(p<0.05), 시동키(p<0.01) 조작 방향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전조등, 상향등, 창문 개폐,

도어키, 도어락 스위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의한 조종장치의 조작 방향에 대한 성별

경향은 Figure 1에 제시되어 있다. 여성은 와이퍼를

‘위쪽으로’ 조작하는 경향이 크고(64.6%), 남성은 조작

방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시동

키를 조작할 때 ‘시계 방향으로’(61.9%), 여성은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52.7%) 돌리려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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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ffect of gender on wiper and ignition key

3.3 연령

피실험자 연령은 와이퍼(p<0.05), 창문개폐(p<0.10),

시동키(p<0.01)의 조작 방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30대에서는 와이퍼를 ‘아래

로’ 조작하는 경향(58.7%), 다른 연령대에서는 반대로

‘위로’ 조작하려는 경향(58%)이 58%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대, 30대, 40대는 창문을 열 때 조종장치

를 ‘아래로 누르는’ 경향을 높게 보이나(55% 이상), 50

대 이상에서는 반대 경향을 보였다(57.4%). 시동키를

조작할 때 20대 및 30대에서는 ‘시계 방향’(64% 이상),

50대 이상에서는 ‘반시계 방향’(63.3%)을 선호하였다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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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stereotypes and real motion-directions for passenger cars

control direction of motion
questionnaire survey real car survey

number proportion(%) number proportion(%)

wiper
upward 211 55.4 12 19.1

downward 170 44.6 51 80.9

head light
clockwise 128 33.5 61 100.0

counterclockwise 254 66.5 0 0.0

high beam
push 162 42.4 64 100.0

pull 220 57.6 0 0.0

door window
pull upward 174 45.7 2 3.1

push downward 207 54.3 62 96.9

ignition key
clockwise 215 56.7 59 100.0

counterclockwise 164 43.3 0 0.0

door key
clockwise 258 68.1 49 79.0

counterclockwise 121 31.9 13 21.0

door lock
press upper part 287 75.5 33 70.2

press lower part 93 24.5 14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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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 of age on wiper, door window

switches and ignition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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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 of driving experience on wiper and

door lock controls

4.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승용 자동차의 주요 조종장치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고, 이를 실

제 승용 자동차 조종장치의 조작 방향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7가지 조종장치의 두 가지 조작 방

향(예: 위로 혹은 아래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조사에서 전조등, 도어키, 도어

락 조종장치에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조작하려는 경향

이 6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조종장치에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조작하려는 경향이

50% 전후로 크게 우세한 조작 방향을 찾을 수 없었다.

반면에 실제 자동차 조사에서는 우세한 조작 방향의

비율이 79~100%를 보여 설문조사를 통한 스테레오타입

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와이퍼, 전조등

및 상향등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스테레오

타입과 실제 자동차 조사 결과가 반대 방향을 보였다

(Table 3).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 조종장치에 관

한 스테레오타입 연구가 없어, 조종장치 조작 방향 설

정 시 인간공학적 검토가 부족하였음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세계적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조작 편의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종장치의

조작 방향을 인간공학적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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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chi-square tests

control direction of movement gender age driving experience

wiper
upward: 211

downward: 170
0.012** 0.028** 0.011*

head light
clockwise: 128

counterclockwise: 254
0.222 0.379 0.104

high beam
push: 162

pull: 220
0.280 0.646 0.990

door window
pull upward: 174

push downward: 207
0.207 0.053* 0.657

ignition key
clockwise: 215

counterclockwise: 164
0.007*** 0.000*** 0.168

door key
clockwise: 258

counterclockwise: 121
0.159 0.582 0.155

door lock
press upper part: 287

press lower part: 93
0.931 0.293 0.012**

*: significant at α=0.01; **: significant at α=0.05; ***: significant at α=0.10.

와이퍼, 전조등 및 상향등의 우세 조작 방향은 설문

조사와 실제 조사 결과가 반대를 보였다. 특히, Figure

2와 Figure 3에서 40대 이상의 고연령자 및 운전경력

이 6년 이상으로 긴 피실험자는 와이퍼를 ‘위로’ 조작

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나, 실제 자동차는 ‘아래로’ 작동

되는 경우가 80% 이상으로 높아 반대 방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피실험자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종

장치 조작 방향이 아닌 설문조사에서 요구한 대로 조

작 방향에 대한 순간적 직관을 답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스테레오타입 조사가 올바르게 수행되었음

을 보이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운전경력도 많아져 이 두 변수가

서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Table 4의 카이스

퀘어 검정 결과에서 유의한 변수가 서로 다르게 나타

났다. 와이퍼의 경우는 연령과 운전경력이 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Figure 2와 Figure

3에서 연령과 운전경력별로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

고 있어, 각 변수의 결과를 독립적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에서 피실험자를 직업별로 나누었으나 20대

는 대부분 학생이고 30대 이후 연령대는 회사원 혹은

주부로 연령대에 따라 직업이 구분될 수 있고, 실제 카

이스퀘에어 검정에서도 연령대별로 직업이 차이를 보

이고 있어(p<0.001), 조사 결과의 분석에서 직업을 제

외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피실험자 중 남성이 여성

의 2배 정도로 많아 본 연구 결과의 활용에 주의가 요

망된다. 또한,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조사 방법 즉, 설문

조사,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물 모형을 사용한 결과가

상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8, 19].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스테레오타입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실험

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직업, 운전경력

등을 고르게 고려한 표본에 대한 실물 모형을 이용한

추후 연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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